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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앞바다 유출경유 방제 마무리
3일간 방제선 50여척 투입 유막 제거 … 유조선 충돌 경유 253kl 유출

여수 소리도 앞바다에서 유출된 기름에 대한 방제 작업이 3월13일 마무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인 3월11일 저녁부터 3월13일까지 경비함정과 방제정, 민간 방제선 등 

50여척을 투입해 사고 해역 일대에 퍼진 유막을 제거하고 3일간에 걸친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 “경비함정 스크루와 물포 등을 활용해 바다에 유출된 경유를 잘게 쪼아 경유가 모두 증발된 상태”라며 

“연안과 양식장 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부산 선적 4050톤급 유조선 흥양호는 탱크가 터진 부분(파공)을 용접한 뒤 3월12일 저녁 오동도 

방파제 부근 해상으로 이동했고, 여수 선적 90톤급 어획물 운반선 801창녕호는 봉산동 어항단지 부두에 정박 

하고 있다.

해경은 흥양호 선장 유모씨와 창녕호 선장 정모씨를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입

건했다.

한편, 3월11일 오후 9시15분경 남면 소리도 남쪽 18㎞ 해상에서 유조선 흥양호와 여수 선적 90톤급 어획물 

운반선 801창녕호가 충돌해 흥양호에 실려 있던 15개의 화물 탱크 중 오른쪽 선수에 있는 탱크가 일부 파손돼 

내부에 적재된 경유 253㎘가 유출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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